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

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확대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‘KCA’)은 국무조정실에

서 주관한「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조사·발굴」에 제출한 

‘드림라운지 입주자격 유연화’가 주요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

□ ‘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’은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

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(규정)체계를 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

하는 규제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.

□ KCA가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 본원에 개관한 

드림라운지의 기존 입주자격 규정은 '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

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, 진흥원 재직자 

중 창업을 위해 고용휴직을 한 자'로 제한되어 있어서 창업을 시도

하는 벤처창업기업이 드림라운지에 입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.

□ KCA는 이번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으로 현행 열거된 

기업 이외에도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라면 누

구든지 드림라운지에 입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드림라운지 

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·신기술 지원 대상을

유연화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

지원하고, 향후에도 기업 경제활동,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

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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